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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Ajzen의 확장된 계획행동이론(ETPB)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토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ETPB의 요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추가하여 도서관 지식, 그리고 개인적 특성과 같은 요인들을 기반으로 설문지를 개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서관 지식인 것으로 나타났고 태도도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 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며, 개인적 특성 중 연령대, 최종학력, 

가계소득,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이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범위 확대를 위한 고려사항을 검토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tention of public library use of citizens by applying Ajzen’s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ETPB).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characteristics, factors from ETPB, such as attitude, subject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the intention of public library use, Library knowledge 

was also added as an additional independent factor in this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attitude and library knowledge were more important factors than others. Subject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had also positive effects on the intention, Additionally, some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age, educational background, and household income, and public library 

use experience mad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ntention.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made some suggestions for expanding the scope of public library users.

키워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이용, 이용 요인

the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ETPB), Public Library, Public Library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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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공도서관은 지역 내 지식의 관문으로, 개인

과 집단의 평생 학습, 의사 결정, 문화적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은 공공도서관을 

통해 정보를 충분히 얻고, 나아가 민주적 권리

를 행사하고 사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IFLA and UNESCO 

1994). 이렇듯 공공도서관이 민주 시민에게 지

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공

도서관에 관련된 기준 및 법률에서는 모든 사람

에게 평등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IFLA와 UNESCO에서 발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기준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지식, 정

보, 상상을 바탕으로 한 작품에 대한 다양한 자

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는 인종, 국적, 

연령, 성별, 종교, 언어, 장애, 경제 및 고용상태, 

교육수준에 구애 받지 않고 커뮤니티의 모든 구

성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Gill 2001, 

1-2).”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한국도서관기준에

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서비스가 “서비스 대

상자의 연령, 인종, 종교, 국적, 언어, 사회적 신

분 등을 불문하고 공평하게 적용(한국도서관협

회, 한국도서관기준특별위원회 2013)”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도서관법 제4조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

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

을 지원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에 대

한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시민의 비율은 높

지 않다. ‘201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

면, 조사대상 성인의 공공도서관 월 평균 이용

횟수는 0.5회, 공공도서관을 1년간 단 한 번이

라도 이용한 성인의 수는 28.2%로 나타났으며 

2002년부터의 추세로 볼 때 큰 변화 없이 전반

적으로 30% 이하의 이용률이 나타났다(문화체

육관광부 2015).1) 2016년도 기준, 미국의 16세 

이상 시민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53%로 나타

났으며(Horrigan 2016), 2013년도 기준 북유

럽 국가들의 15세 이상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70-60%대(스웨덴 74%, 핀란드 66%, 덴마크 

63%), 영국이 47% 등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TNS Opinion & Social 2013),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시민들만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유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이용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

내에서 공공도서관 이용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개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도서관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개인에 

집중한 연구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

유 및 공공도서관 이용의 어려움을 조사한 비

이용 연구(김하야나, 김기영 2014; 오선경, 이

지연 2011),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주는 영

향을 강조한 연구(박옥화 2007)가 있다. 도서

관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예산, 사서, 시설과 같

 1)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의하면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2002년 17.3%, 2004년 24.7%, 2006년 31.2%, 2007년 

33.3%, 2008년 33.9%, 2009년 26.6%, 2010년 29.2%, 2011년 22.9%, 2013년 30.3%, 2015년 28.2%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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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공도서관의 인적․물적 자원과 이용자 수

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박혜리 2017; 

최희곤 2009), 개인 차원과 도서관․지역 차원

을 폭넓게 아우른 연구(권나현, 송경진 2014)도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차원의 도서관 이용 영

향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Ajzen의 계획행동이

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인의 

심리 및 인지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계

획행동이론은 인간 행동을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라는 요인으로 설명하는 심리

학 분야의 이론으로, 소비자학, 보건학 등 다양

한 사회과학분야에 적용되어 인간의 행동을 설

명하는데 기여하였다.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함

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도서관에 대

한 인식이나 도서관 이용에 대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도서관이 어떻게 받아들여

지는지를 다루는 규범적 측면까지 다차원적으

로 분석에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많은 시민이 고루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

도록 하려면 어떠한 요인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Ajzen의 계획행동이론

Ajzen(1991)이 제안한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인간의 행위가 의도에 

기인하며, 이 의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

하는 심리학 분야의 이론이다. 계획행동이론은 

Fishbein and Ajzen(1975)의 합리적 인간을 

가정하는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의 연장선 상에서 제안되었다.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와 외부로

부터의 인지된 압력인 주관적 규범만이 개인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설정된 것과 

달리, 계획행동이론에는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

동의도와 실제 행동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추

가 되었다. 또한, 계획행동이론의 세 가지 요소 

외에도 행동의도에 대해 충분한 설명력을 가지

는 다른 요소를 포함시키는 확장된 계획행동이

론 연구도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연구 분야에 맞게 도덕적 규범, 과거 경험, 호감

도 등 다양한 영향 요인이 추가된 연구가 진행

되었다(Ajzen 1991, 199).

계획행동이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행

동에 대한 의도(intention)이다. 의도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동기(motivation)의 총합으로, 특

정 행동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얼마나 강하게 특정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지 

등을 통해 측정된다. 의도가 강할수록 의도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계획행동이론의 기본 가정이며, 이때 개인이 

실제 행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회나 자원

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실제로 행동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계획행동이론을 적용

한 Ajzen의 연구들에서 의도와 실제 행동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Ajzen and Madden 

1986; Schifter and Ajzen 1985), 의도가 행동

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져 

이후 실제 행동은 측정하지 않고 의도만 종속

변수로 설정하는 연구가 많이 등장했다(Mo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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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ki 2016; 김지현 2017; 윤설민, 신창열, 이충

기 2014; 이후석, 오민재 2016).

계획행동이론 상에서 개인의 행동 의도에 영향

을 끼치는 것은 신념(belief)을 기반으로 형성

되어 개인이 인식하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

된 행동통제이다.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s)

는 “개인이 특정 행동에 대해 호의적 혹은 비호의

적인 평가를 내리는 정도”로 정의되며(Ajzen 

1991, 188), 행동에 대한 평가와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신념의 영향을 받는다. 실증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태도는 도구적 측면과 경험적 

측면으로 구성 되는데(Ajzen 2006), 도구적 측

면은 행동을 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함, 가

치 등을 포함하고, 경험적 측면은 기분 좋음, 즐

거움 등 감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은 “행동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인지된 사회적인 압력(Ajzen 

1991, 188)”이다.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자신이 특정 행동을 해야 할 지 여부

에 대해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인 규범적 신념과 타인의 의견을 

따르고자 하는 순응도가 있다. 태도가 개인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주관적 규범은 준거 집

단(referent) 혹은 사회에 대한 인식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사회적 측면이 강조된다.

계획행동이론에서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 control)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지각된 난이도(Ajzen 1991, 188)”를 의미하며, 

행동에 통제 요인이 작용하는 강도에 대한 신념

이 영향을 준다.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긍정적

으로 형성되더라도, 개인이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기가 어렵다고 인식한다면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

다. 또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실제 행동에도 영

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각된 행동 통제

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capacity)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다고 인지한 

정도인 자율성(autonomy)이다.

합리적 행동이론에 지각된 행동통제라는 요

인을 추가하여 계획행동이론을 만든 것과 같이, 

계획행동이론에도 다양한 요인을 추가하여 확장

된 계획행동이론(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만들 수 있다. Ajzen(1991)은 계

획행동이론에 새로운 변수 추가의 중요성에 대

해 역설하며, 개인적 규범 혹은 도덕적 규범, 과

거의 행동 혹은 습관도 분야에 따라 유력한 설

명력을 가지는 변수로 추가될 수 있음을 밝혔

다. 이후 여러 연구에서 사전지식, 과거 행동

(Norman, Conner and Bell 2000; 박진경 2011), 

애착도(김혜선, 곽한병 2015; 윤설민 2011), 도

덕적 규범(Han and Hyun 2017; Kaiser 2006; 

김명소, 김금미, 한영석 2004), 기술수용모형의 

변수들과의 통합(Tavallaee, Shokouhyar and 

Samadi 2017; 손현정 외 2014) 등 다양한 변

수를 추가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활용하

였다.

2.2 공공도서관 이용 영향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에 

관한 연구는 개인에 집중한 연구와 도서관에 

집중한 연구로 크게 나누어진다. 그 중 개인에 

집중한 연구는 개인적 특성에 주목한 연구와 

비이용 요인에 주목한 연구로 세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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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인적 특성과 공공도서관 이용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표 1>과 같은 영향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공공도서관 이용을 설

명하고자 했다. 대다수의 연구는 나이, 성별, 가

계 소득, 교육수준, 민족 및 인종 등의 사회경제

적 지위를 영향 요인으로 설정하여 공공도서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연

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공공도서관 이용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함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서관까지의 거리도 여

러 연구에서 공공도서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고, 그 외에도 인터넷 및 컴퓨터 

활용 친숙도, 독서량 등의 변수도 유의한 차이

를 낳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長谷川(2015)의 

공공도서관에 관한 이미지와 이용 간의 관계 

연구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연구는 개인의 특성

에 집중하지만, 개인이 공공도서관 이용에 대

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이용

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한 연구는 찾아

보기 힘들었다.

이와 달리, 도서관 비이용 요인에 집중한 국

내 연구들은 개인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

는 이유를 인식 측면의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

어 본 연구의 심리 및 인지적 분석과 맥락을 같

이 한다. 오선경과 이지연(2011)의 연구는 시

각장애인의 공공도서관 비이용 요인에 대한 탐

색적 연구로, 시설 및 자료의 부족, 웹 이용환경 

및 서비스의 부족, 무관심, 홍보 및 교육 부족, 

도서관직원에 대한 불만, 도서관 접근성, 대용 

채널 이용, 시간 부족의 8개 요인이 시각장애인

의 공공도서관 비이용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인식도 순위의 상

위에는 주로 시설 및 자료의 부족, 접근성, 홍보 

및 교육 부족이 등장하였다. 반면 무관심 및 대

용 채널 이용에 대해서는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하야나와 김기영(2014)의 연구는 

인천시 시민 중 공공도서관 이용자와 이용중단

자, 비이용자가 가지는 공공도서관 및 공공도서

관 비이용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밝힌 탐

색적 연구이다. 이용자와 이용중단

연구자 분석된 영향요인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영향요인

Morrill and Morrill 

Solutions Research 

(2007)

나이, 성별, 민족, 가계 소득, 지지정당, 투표 

여부, 가구구성원수, 인터넷 이용 빈도, 사용하

는 인터넷 종류, 컴퓨터 활용 친숙도

성별, 인터넷 이용 빈도, 컴퓨터 활용 친숙도

Sin and Kim 

(2008)

인종, 이민 여부, 교육수준, 직업, 가계 소득, 

장애 여부, 가구구성원수, 도서관까지의 거리, 

다른 유형의 도서관 이용, 거주지역

인종, 이민 여부, 교육수준, 직업, 가계 소득, 

장애여부, 가구구성원수, 도서관까지의 거리, 

다른 유형의 도서관 이용, 거주지역

권나현과 송경진 

(2014)

나이, 성별, 교육수준, 가계 소득, 결혼여부, 자

녀여부, 거주기간, 연간 독서량, 도서관까지의 

거리

연간 독서량, 도서관까지의 거리

長谷川 

(2015)

나이, 성별, 직업 유무, 독서량, 신문/TV/인터

넷 이용, 사회관계자본, 도서관 이미지(내적호

의, 외적감각), 과거 도서관 이용, 도서관까지

의 이동시간, 책/잡지 입수경로

독서량, 도서관 이미지(내적호의, 외적감각), 

과거 도서관 이용, 도서관까지의 이동시간, 책/

잡지 입수경로

<표 1> 개인적 특성에 기반한 공공도서관 이용 영향 요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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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공공도서관 

비이용 요인은 동기, 도서관 지식, 접근성, 만족 

요인으로 군집되었으며, 이용자와 이용중단자, 

비이용자 간에 비이용 요인 인식에 대해 차이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독서 및 공공도서관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에서도 시민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장덕현과 강은영(2012)은 부산시 시민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관해 실태조

사를 실시하였는데, 2년 이내에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적이 없는 시민들은 공공도서관 이용 

필요성 부족, 시간 없음, 공공도서관까지의 먼 

거리, 공공도서관 위치에 대한 지식 부족, 제공 

서비스와 자료에 대한 지식 부족 순의 이유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

(2015)에서 전국민을 모집단으로 진행한 ‘201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서는 공공도서관을 1년 

이내에 이용한 적이 없는 시민 중 2/3 이상이 

공공도서관 이용 필요성이 부족하거나 공공도

서관을 이용할 시간이 없어 공공도서관을 이용

하지 않았으며, 그 외에도 도서는 구입해서 본

다는 개인적 선호, 공공도서관까지의 먼 거리, 

직장도서관 이용, 자료와 프로그램 부족 등의 

이유에 의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윤희윤, 오선경, 이재민(2016)의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도서관 인식 조사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가 공공도서관까지의 먼거리, 시간 없음, 주차

공간 부족, 이용할 자료 부족, 이용 필요성 부족

의 순으로 나타나, 앞서 살펴본 다른 조사들과 

달리 공공도서관의 이용 필요성이 없어서 공공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의 비율이 상대적

으로 낮았다.

비이용 요인에 대한 연구와 조사들을 분석해

본 결과, 시민들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필요

성을 느끼지 못하는 동기적인 이유, 시간이 부

족하거나 거리가 멀다는 행동제약 측면의 이유, 

공공도서관 서비스 자체 혹은 이용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Ajzen의 계획행동이론 요인인 태도, 행동통

제와 유사한 요인이며, 기존 요인과 더불어 도

서관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도 

개인의 공공도서관 이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두 가지 부분에서 보완할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공공도서관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주로 개인적 특성 차원에서 이루

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도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할 때 집중해야 

할 집단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지만, 개인의 실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통제가 필요한 지를 파악하기 힘

들다. 둘째, 공공도서관 비이용 요인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인식적 측면에서 어떤 이유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지 설명하고 있

으나, 이론적 모형이 없어 탐색적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

을 보완하고자 Ajzen의 계획행동이론을 이

론적 모형으로 삼아 공공도서관 이용에 영향

을 주는 인식적 측면의 요인들을 증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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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및 가설

Ajzen의 계획행동모형과 공공도서관 이용 

및 비이용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해본 결과, 

Ajzen의 계획행동모형은 공공도서관 이용에 대

해서도 설명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었

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태도, 주관

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도서관지식을 독립

변수,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를 종속변수로 하

는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고, 다른 연구들에서 

많이 다루어진 개인적 특성도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에 포함하였다. 선행

연구 분석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이용

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측면의 요인에는 필요성

과 같이 태도와 관련된 부분과 거리 및 시간의 

제약과 같은 지각된 행동통제에 관련된 부분, 

이용 방법과 도서관 위치 등 지식에 관련된 부

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주관적 규범

에 관해서는 공공도서관 이용에 대한 선행연구

에서 관련된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Ajzen

의 계획행동모형을 받아들여 공공도서관 이용

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Ajzen의 계획행동모형은 의도와 실제 행동을 

모두 모형에 포함시켜 의도를 측정한 후 몇 달

의 시간차를 두고 실제 행동을 측정하는 방식을 

취하나, 의도와 실제 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높

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용 의도만 

모형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측정 개념의 정의 중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이용 의도

는 Ajzen의 정의를 따랐다. 태도는 공공도서관

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

인 평가를 내리는 정도, 주관적 규범은 공공도

서관을 이용할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지된 압

력으로 정의했다. 다시 말해, 태도는 자신이 기

준이 되어 내린 공공도서관 이용에 대한 평가

인 반면, 주관적 규범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위 인물들이 자신이 공공도서관을 이용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를 주관적으로 

측정하는 개념이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공공도

서관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지각된 난이도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개인이 공공도서관을 이용

할 때 실제로 발생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개인

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이용 

<그림 1>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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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어려움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이용 

의도는 개인이 얼마나 강하게 공공도서관을 이

용하기를 원하는 지로 정의하였다. 도서관 지식

은 기존 계획행동이론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개

념으로, 공공도서관 이용 선행연구에서 발견된 

지식과 관련된 영향 요인을 포괄할 수 있는 주

관적 지식(subjective knowledge) 개념을 차용

하여 정의하였다. 주관적 지식은 “개인이 스스

로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정

도”(Brucks 1985, 4)로, 본 연구에서 도서관 지

식은 공공도서관 이용과 관련해 개인이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 이용은 공공도서관의 자료, 서비스, 

프로그램, 시설 이용 등 공공도서관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설문 배포 시 응답자들에게 이러한 공공도서관 

이용의 범위를 안내했다. 개인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대, 최종학력, 가계 소득, 최근 1년 내 공공

도서관 이용 경험 및 이용 빈도를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개인적 특성은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공공도서관 이용에 대한 태도는 공공도

서관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3: 공공도서관 이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공공도서관 이용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

제는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5: 공공도서관 이용에 대한 지식은 공공도서

관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설문조사 설계

3.2.1 설문집단 구성 및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을 바탕으로 공공도서

관 이용 의도와 영향 요인들을 밝히기 위해 20세 

이상 성인인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2017년 12월 

1일에서 12월 6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수행하였

다. 성별과 연령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른 분포

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고, 최근 1년 내 공공

도서관을 이용한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이 비

슷한 비율로 조사되도록 설문 수집 시 제한을 

두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온라인 패널 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총 213개의 설문을 회수하였

고, 그 중 응답이 완료되지 않은 설문과 응답 시

간이 1분 미만으로 응답 성실성에 문제가 있는 

응답 8개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05개의 설문 

결과를 활용하였다. 

3.2.2 설문문항 구성

설문 문항은 총 27개로, Ajzen(2006), 김지현

(2017), 이후석과 오민재(2016), 장덕현과 강

은영(2012), 오선경과 이지연(2011)의 연구를 

기반으로 개발하였으며, 모형에 투입되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도서관 지식, 의

도는 Ajzen(2006)의 연구에 따라 7점 척도로 

개발하였다.

태도에 대한 문항은 도구적 태도와 경험적 태

도로 나누어 각 2개의 형용사를 포함시킨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고, 주관적 규범은 중요한 주변 

사람의 인식에 대한 질문 3개로 구성하였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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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 행동태도는 능력에 관한 문항과 자율성에 

관한 문항으로 설정하였는데, 공공도서관 비이

용 연구에서 많이 등장한 요인인 시간의 부족

에 관한 문항과 이용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

는지에 관한 문항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을 측정하고자 하였고, 제약 요인에 관한 문항

과 공공도서관 이용이 자신에 달려 있다고 믿

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자율성을 측정하

였다. 의도에 대한 문항은 Ajzen(2006), 김지현

(2017), 이후석과 오민재(2016)의 연구를 바탕

으로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도서관 지식에 

대한 문항은 공공도서관 비이용 연구들을 기반

으로 이용 방법을 모르거나 도서관이 무엇을 제

공하는지 모르는 경우에 관한 문항을 2개 개발

하고, 이후석과 오민재(2016)의 연구에서 만든 

사전 지식에 대한 문항을 바탕으로 2개 문항을 

추가하였다.

3.2.3 조사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토

조사도구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SPSS24를 

이용해 Cronbach’s α 값, 타당도 검토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도서관 지식에 대해 실시하였다. 요

인 추출 기준은 eigenvalue 1 이상으로 하였고 

공통성이 0.5 이하인 변수는 제거 하였다. 전체 

요인의 설명력 기준은 전체 분산의 65% 이상

으로 설정하였고 분석 결과는 직교회전인 베리

맥스(varimax) 회전하여 분석을 용이하게 하

였다. 그 결과 연구 모형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공통성이 0.5 이하인 

변수는 없었다. 전체 분산에 대한 4개 요인의 

설명력은 80.638%로 나타났다.

영역 측정변수 문항수 선행연구

태도 공공도서관 이용의 유용성, 필요성, 즐거움, 기분 좋음 4

Ajzen(2006), 

장덕현과 강은영(2012), 

이후석과 오민재(2016), 

김지현(2017) 

주관적 

규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를 원함

3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공공도서관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를 기대할 것

지각된 

행동

통제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유를 가지고 있음

4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을 때,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음

공공도서관 이용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음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할 때,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제약 요인 유무

도서관 

지식

공공도서관 이용방법을 알고 있음

4

오선경과 이지연(2011), 

장덕현과 강은영(2012), 

이후석과 오민재(2016)

공공도서관에서 어떤 자료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고 있음

다른 사람에게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음

지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음

이용 의도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의사가 있음

4

Ajzen(2006),

이후석과 오민재(2016), 

김지현(2017)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함

다른 사람에게 공공도서관 이용을 추천

도서관 이용 

행태

최근 1년 간 공공도서관 이용 여부 및 이용 경험,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
3

-

인구 통계 성별, 연령대, 최종학력, 가계소득, 직업 5

<표 2> 설문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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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 신뢰도

도서관 지식 태도 규범 통제 Cronbach’s α

도서관 이용법 설명 가능 .813 .200 .305 .228

.924
자료나 서비스 인식 .805 .226 .273 .253

이용 방법 앎 .785 .343 .262 .178

도서관 이용에 무리 없음 .749 .414 .069 .221

유용성 .338 .779 .271 .197

.935
즐거움 .310 .778 .347 .181

기분 좋음 .220 .751 .337 .299

필요성 .368 .743 .253 .239

내게 중요한 사람들이

도서관 이용 기대
.235 .232 .867 .174

.934
내게 중요한 사람들이

도서관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
.234 .287 .830 .239

내게 중요한 사람들이

도서관 이용 원함
.255 .339 .804 .155

원할 때 도서관이용 .145 .199 .180 .811

.830
도서관 이용이 자신에게 달림 .062 .431 -.035 .722

제약 요인 없음 .342 .020 .254 .701

시간이나 여유 있음 .327 .206 .282 .699

Eigenvalue 8.578 1.338 1.151 1.027 총분산설명력

80.638%분산설명력 (%) 57.189 8.928 7.675 6.847

<표 3> 독립변수에 대한 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신뢰도는 Cronbach’s α .6을 기준으로 하였

으며,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태도 .935, 규범 

.934, 통제 .830, 도서관 지식 .924, 의도 .935로 나

타나 모두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분석결과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회수한 설문지 213부 중 유효한 응답 205부

를 분석한 결과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응답자 중 여성은 101명(49.3%), 

남성은 104명(50.7%)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는 

60세 이상의 응답자가 31명(15.1%)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고 나머지 20, 30, 40, 50대는 20% 

내외의 응답자 비율을 나타냈다. 가구 월 소득은 

500~600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39명(19.0%)

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400~500만원 미만 

37명(18.0%), 200~300만원 미만과 300~400만

원 미만이 32명(15.6%), 700만원 이상이 25명 

(12.2%) 등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종사자가 

가장 많은 69명(33.7%)을 기록하였고 전문직

과 전업주부가 각 26명(12.7%), 자영업 종사자

가 22명(10.7%) 등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127명(62%), 고등학교 졸업 31명 

(15.1%), 대학원 재학 이상 27명(13.2%), 대학

교 재학 20명(9.8%)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이용 행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최근 1년 내에 공공도서관을 이용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411

구분 응답 빈도(%) 구분 응답 빈도(%)

성별
남자 104 (50.7)

직업

관리자 10 (4.9)

여자 101 (49.3) 전문직 26 (12.7)

연령대

20~29세 44 (21.5) 사무종사자 69 (33.7)

30~39세 47 (22.9) 판매, 서비스직 종사자 6 (2.9)

40~49세 43 (21.0) 생산직 및 노무 종사자 10 (4.9)

50~59세 40 (19.5) 자영업 종사자 22 (10.7)

60세 이상 31 (15.1) 학생 17 (8.3)

가계

월 소득

100만원 미만 7 (3.4) 전업주부 26 (12.7)

100~200만원 미만 20 (9.8) 은퇴, 무직 11 (5.4)

200~300만원 미만 32 (15.6) 기타 8 (3.9)

300~400만원 미만 32 (15.6)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31 (15.1)

400~500만원 미만 37 (18.0) 대학교 재학 20 (9.8)

500~600만원 미만 39 (19.0) 대학교 졸업 127 (62.0)

600~700만원 미만 13 (6.3) 대학원 재학 이상 27 (13.2)

700만원 이상 25 (12.2)

<표 4>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분류 응답 빈도(%)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1년 내 이용 경험 있음 110 (53.7)

1년 내 이용 경험 없으나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있음 64 (31.2)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없음 31 (15.1)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거의 매일 2 (1.8)

주 2~3회 14 (12.7)

주 1회 14 (12.7)

한 달에 1~2회 47 (42.7)

1년에 몇 번 정도 33 (30.0)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

자료 이용 130 (39.1)

궁금한 것을 조사 59 (17.8)

프로그램 참여 18 (5.4)

컴퓨터 사용 23 (6.9)

수험, 취업준비 26 (7.8)

공부, 과제 55 (16.6)

자원봉사 5 (1.5)

지인과의 만남, 모임 14 (4.2)

기타 2 (0.1)

 * 최근 1년 내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한해 응답

**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한해 응답 (중복응답 가능)

<표 5> 설문 응답자의 공공도서관 이용 행태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53.7%(110명)

로 나타났다. 이어 최근 1년 내에는 이용 경험이 

없으나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

자는 31.2%(64명)의 비율을 나타냈고 공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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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15.1%(31명)

이었다. 공공도서관을 최근 1년 내 이용한 응답

자에게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를 조사하니 월 

1~2회 방문한다는 응답자가 42.7%(47명)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1년에 몇 번 이용하는 

응답자 비율이 30%(33명), 주 1회와 주 2~3회

로 응답한 경우가 각각 12.7%(14명)로 나타났

다.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2명(1.8%)

이었다.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에 대해 중복 

응답하도록 한 결과, 자료 이용을 목적으로 하

는 경우가 39.1%(130명)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다. 그 외에 궁금한 것을 조사한다는 응

답이 17.8%(59명), 공부, 과제를 한다는 응답이 

16.6%(55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4.2 가설 검증

4.2.1 개인적 특성과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

가설 H1을 검증하기 위해서 성별, 연령대, 

최종학력, 가계소득, 최근 1년 내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및 이용 빈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

분산분석(ANOVA)을 수행했다. 그룹 간 등분

산성 검토를 위한 Levene’s Test 결과 모두 유의

하지 않았으므로 등분산 가정을 만족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대 별로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 차이를 분

석한 결과, F(4,200)= 3.990, p<.01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cheffe 사후분석

을 통해 유의하게 다른 집단을 확인한 결과, 20대

(M = -.425, SD = 1.204)와 40대(M = .331, 

SD= .821) 사이에 9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최종학력 집단 별로 일원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F(3,201)= 3.773, 

p<.05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

교 졸업 집단(M = .146, SD = .920)과 고등

학교 졸업 집단(M = -.425, SD = 1.138)은 

각각 가장 높은 이용 의도와 가장 낮은 이용 의

도를 나타내는 집단이었고, Scheffe 사후분석 

결과에서도 이 두 집단 간에 p<.05 수준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득 

측면에서는 F(7,197) = 4.126, p<.001 수준에

서 집단 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Scheffe 

사후분석에서는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용 의도의 평균을 볼 때 가계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집단의 평균(M = -1.000)으로 

가장 낮았고 700만원 이상(M = .319), 600만원 

이상(M = .279), 500만원 이상(M = .367) 등 

가계소득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집단의 이용 

의도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및 빈도 별로 일원분

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F(2,202) = 34.916, 

p < .001로 나타나 최근 1년 내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에 따라 집단 간의 이용 의도에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Scheffe 사후분석을 

통해 최근 1년 내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M = .398, SD = .844), 최근 1년 내에

는 없지만 이전에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경험

이 있는 응답자(M = -.187, SD = .901), 공공

도서관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M = -1.027, 

SD = .873) 집단 간에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최근 1년 내 이용 경

험이 있는 집단과 이용 경험이 전혀 없는 응답

자 사이의 이용 의도 평균 차이가 가장 큰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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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항목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성별
남 -.086 1.006

1.551 -
여 .088 .992

연령대

20대 -.425 1.204

3.990** 40대>20대

30대 -.111 .877

40대 .331 .821

50대 .212 .870

60대 이상 .038 1.05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425 1.138

3.773*
대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 -.350 1.142

대학교 졸업 .146 .920

대학원 이상 .059 .937

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1.000 1.371

4.126*** -

100~200만원 미만 -.298 .992

200~300만원 미만 .253 .825

300~400만원 미만 -.281 1.160

400~500만원 미만 -.326 .975

500~600만원 미만 .367 .882

600~700만원 미만 .279 .932

700만원 이상 .319 .673

최근 1년 내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최근 1년 내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있음 

(a)

.398 .844

34.916***

a>b,

a>c,

b>c

최근 1년 외의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있음 

(b)

-.187 .901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없음 

(c)
-1.027 .873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거의 매일 .458 .831

1.252 -

주 2~3회 .362 1.123

주 1회 .716 .892

한 달에 1~2회 .476 .730

1년에 몇 번 정도 .164 .814

* p < .05, ** p < .01, *** p < .001

※ 최근 1년 내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한해 응답

<표 6> 개인적 특성에 따른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 차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을 1년 이내에 

이용한 적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방문 빈

도 별로 다시 집단을 나누어 이용 의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공공도서관 이

용 의도는 연령대, 최종학력, 가계소득, 최근 

1년 내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의 사회

경제적 상태로 볼 때 주로 고학력, 고소득, 그리

고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공공도서관 이용 의

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었

다. 도서관 이용 경험 측면에서는 공공도서관



41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2권 제1호 2018

을 이용해본 적이 없는 응답자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당히 낮은 이용 의도를 나타내, 공공도

서관 이용을 해본 경험이 이후의 방문 의도에

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도서관을 최근 1년 내에 이용한 집단

에 대해 이용 빈도 별로 이용 의도가 달라지는 

지를 확인 한 결과, 1년에 몇 번 정도 이용한다

고 응답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이용 의도 

평균이 낮게 나타났을 뿐, 정기적으로 공공도

서관을 이용하는 집단들은 비교적 동질적인 이

용 의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해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공공도서관 이용은 

과거의 행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4.2.2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와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

가설H2~H5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의 요인 점수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

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는 기존 계

획행동모형의 구성 개념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독립변수로 입력하였고, 

2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추가한 개념인 도서

관 지식을 독립변수로 추가 입력하였다. 

분석 결과, 공차가 모두 .10 이상으로 다중공

선성 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과 모형 2 모두 높은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2에서 지식을 추가 입력하자 

 이 .252 만큼 증가하여 최종 모형인 모형2의 

설명력은 .776로 높게 나타났다. 각 상관계수 

값은 모두 양수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도서관 지식 모두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에 대해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확장 변수로 추가된 도서관 지식 

요인이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 예측에 유용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한 가설 H2, H3, H4, H5를 모두 

채택하였다.

모형1 모형 2

B β t B β t

상수 -9.122E-17 - .000 -4.395E-17 - .000

태도 .495 .495 10.163*** .495 .495 14.765***

주관적 규범 .406 .406 8.353*** .406 .406 12.135***

지각된

행동통제
.338 .338 6.940*** .338 .338 10.082***

도서관 지식 .502 .502 14.974***

F 73.743*** 172.786***

 .524 .776

수정된 


.517 .771

 - .252

* p < .05, ** p < .01, *** p < .001

<표 7>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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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논의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적 특성과 Ajzen의 계획

행동이론 상의 개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

한 결과,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을 <표 8>과 같이 

채택하였다.

통계분석을 통해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에 따

라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

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이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변수들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표 9>에서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이 각 변수에 영향을 주는

지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태도와 

도서관 지식이 이용 경험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최근 1년 내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었던 집단과 최근 1년 

외의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집단이 공공

도서관 이용 경험이 없는 집단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은 태도와 도서관 지식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공공

도서관 이용 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분류 가설 채택 여부

개인적 

특성

개인적 특성은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의한 변수: 연령대, 최종학력, 가계소득,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부분 

채택

Ajzen의 

계획행동

이론

공공도서관 이용에 대한 태도는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공공도서관 이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공공도서관 이용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공공도서관 이용에 대한 지식은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표 8>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에 관한 연구 가설 채택 결과

구분 응답항목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태도

최근 1년 내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있음 (a) .218 .948

11.454***
a>c,

b>c
최근 1년 외의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있음 (b) -.032 .949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없음 (c) -.706 .975

주관적

규범

최근 1년 내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있음 (a) .198 1.023

4.873** a>b최근 1년 외의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있음 (b) -.245 .968

.848-.197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없음 (c)

지각된

행동통제

최근 1년 내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있음 (a) .066 .986

.601 -최근 1년 외의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있음 (b) -.048 1.023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없음 (c) -.136 1.014

도서관 

지식

최근 1년 내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있음 (a) .303 .750

17.682***†
a>c,

b>c ‡
최근 1년 외의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있음 (b) -.041 .980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없음 (c) -.989 1.179

* p < .05, ** p < .01, *** p < .001

†Welch's F test  ‡Games-Howell 사후분석

<표 9>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에 따른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변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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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zen의 계획행동이론에서 제시한 태도, 주

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모두 공공도서

관 이용 의도에 대해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침

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 추가한 도서관 지

식 변수도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를 설명하는 

변수임이 검증되었다.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에 

태도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은 개인이 공공도서관 이용을 사회적인 측면에

서 고려하기보다는 개인적인 부분으로 받아들

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준거 집단이 

공공도서관 이용에 대해 가지는 의견보다는 자

신이 공공도서관 이용에 있어 느끼는 유용성이

나 필요성과 같은 도구적 측면의 태도 및 즐거

움, 기분 좋음과 같은 감정적 측면의 태도에 의

해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를 형성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대다수의 기존 공공도서관 비이

용 연구와 조사에서 공공도서관 이용의 필요성

이 부족하여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유용성, 필요성과 

같은 도구적 측면으로 태도를 측정하여 이러한 

필요성이 부족할 경우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으며, 그 영향력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서 상

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

공도서관 이용자의 범위를 넓히고자 할 때, 공

공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을 개인이 어떻게 형성

하며, 도서관이 그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한다.

공공도서관 이용에 있어 지각된 행동통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기존의 공공도서관 비이용 

연구들에서 파악된 바와 달리 시간적 여유가 없

거나 도서관 방문에 제약요건이 있을 때 이용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

것이 공공도서관 비이용의 핵심적인 이유가 아

님을 의미한다. 만약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태도가 강하게 형성되어있다면, 아무리 공

공도서관에 가는 것에 많은 제약이 있더라도 개

인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공공도서관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식

의 효과성은 알려져 있는 만큼 높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계획행동이론의 추가 변수로 활

용한 도서관 지식은 기존 변수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기존 

공공도서관 비이용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비이용 요인 중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결과가 없었던 것과 다소 상반

된 것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가능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는 새로운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도서관 지식 수준

을 높이는 것은 다른 변수들에 비해 교육이나 

홍보 등을 통한 통제가 용이한 측면이 있기 때

문에, 공공도서관 이용자 범위를 확대하는데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도출한 본 연구의 의

의는 우선 계획행동이론이 공공도서관 이용 의

도에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

이 있다. 도서관과 관련된 연구 중 만화도서관

의 이용자 행동 의도를 측정한 사례가 있으나

(김지현 2017),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에 대한 

계획행동이론의 적용은 본 연구에서 처음 시도

되었다. 이는 공공도서관 이용도 인간의 일반적

인 행동 의도를 구성하는 요인들로 설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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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의미로,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에 영향

을 주기 위해 변화시켜야 할 요인들을 밝혔다

는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는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인 도서관 지식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도서관 

지식은 여타 변수들에 비해 이용 의도에 큰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계획행동이론의 기존 요인

들에 도서관 지식 요인을 추가하자 큰 폭의 설

명력 증가가 나타나 도서관에 대한 지식이 이

용 의도 형성을 통한 공공도서관 이용자 범위 

확장을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임을 

밝혔다.

추가로, 기존의 공공도서관 이용에 대한 연구

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의 특성 및 공공

도서관 이용 경험이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에 영

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0대 이상, 

대학교 졸업 학력, 가계소득 500만원 이상에 속

하는 집단이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가 높게 나타

났으며, 전반적으로 고학력, 고소득, 그리고 연

령이 높은 집단의 이용 의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국내는 물론 해

외에서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특성이며, 도서관

을 즐겨 방문하는 인구의 특성으로 이해되어 왔

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는 현재 공공도

서관이 제공하는 자료나 서비스가 이러한 특성

을 가진 시민에게 맞추어져 있음을 시사하는 결

과로 볼 수도 있다.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할 때, 이러한 현상은 현재 공

공도서관이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해서만 특화되

어 있으며,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이 훼손

되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제고할 필요성을 나타

내는 결과일 수도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를 높은 수준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개인

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도서관 지식

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넓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선, 태도와 관련해서는 기존 연

구에서도 비이용 요인으로 많이 제시된 필요성 

부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

히, 각종 공공도서관 사명에서 제시되는 정보 

및 지식의 제공이라는 역할을 공공도서관에서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고려해보아야 한다. 

개인은 일상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보 요구(information need)를 가지게 되는데, 

이지영, 김기영, 박영숙(2016)의 연구에서 드러

난 것과 같이 개인의 일상적인 정보 요구 충족

에 있어서 도서관에 대한 선호도는 교육 분야에

서 약간 높게 나타났을 뿐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건강, 법률과 같이 전문적인 정

보가 필요한 분야는 물론, 취미나 시사와 같이 

대중적인 정보가 필요한 분야에서조차 시민들

은 도서관을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정보

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권나현(2015)의 연구에 의하면, 공공도서관 

서비스 혜택에 대한 인식이 독서, 교육, 여가중 

자기계발에 대해 높게 나타나 공공도서관이 여

가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었다.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

나로 제시된 ‘지식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재, 공공도서관

에서 시민들의 정보 요구에 대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필요성이나 유용

성과 같은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될 것이고, 

나아가 더 넓은 범위의 시민이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를 가지게 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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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그간 공공도서관 이용과 비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개인의 인식

보다는 개인적 특성이나 도서관,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연구되거나 탐색적인 연구가 주로 진

행되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 이론인 Ajzen의 

계획행동이론을 바탕으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와 더불어 기존 공공도서관 이

용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탐색된 요인 중 

도서관 지식을 독립변수로 하여 성인의 공공도

서관 이용 의도에 위의 네 요인이 영향을 미치

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모든 독립변수가 공

공도서관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개인의 인식 측면에서 어떠한 요인

이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에 영향을 주는지 밝혔

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통제가 어려

운 성별이나 학력, 소득 등의 개인적, 사적 특성

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으로 충분히 변화할 가

능성이 있는 개인의 인식이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공공도서관 이용

자 저변 확대를 위한 전략의 기초가 될 것이다. 

Fishbein and Ajzen(1975)은 태도, 주관적 규

범은 그와 관련된 개인의 신념(belief)로 구성

되는데, 개인이 새로운 정보에 노출될 때 이 신

념의 변화가 일어나고 연쇄적으로 태도와 주관

적 규범, 행동에 대한 의도가 변화해 결국 행동

의 변화를 낳는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변화를 

위한 전략으로 적극적인 참여나 설득적 커뮤니

케이션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패널조사 형식의 설문조사

를 통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예상치 못한 표본의 

편향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이러

한 표본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등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포괄한 표본을 통해 좀 더 일반화

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에서 독립변수의 하나로 고려한 이용자 개인 

특성을 매개/통제변수로 설정하거나, 독립변수

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적 요소로 설정하여 본 

연구모형의 심도를 강화하는 연구를 통해 공공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화 방향

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태도 및 

도서관 지식과 같은 요인의 통제를 위해, 이를 

종속변수로 한 조사 분석을 통해 태도 및 도서

관 지식을 어떠한 요인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

는지도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태도와 도서관 지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들로 참여 및 소통을 통해 행동의도 변화를 위

한 전략을 적용했을 때 공공도서관에 대한 신념,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의도 등이 어떻게 변화

하는지를 검토하는 실험적 연구도 후속연구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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